
한화케미칼 방한홍 사장 초등학생 대상 특강

한화케미칼 방한홍 대표이사 사장이 초등학생 대상 특강에 나섰다.

방한홍 사장은 5월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가양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 특강에서

“세상이 원하는 인재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 생각하는 힘이

있는 사람, 남다르게 볼 줄 알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며 “그런 힘은 바로 호기심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방한홍 사장의 강연은 한화케미칼의 사회공헌 활동 <내일을 키우는 에너

지교실>에 참여하는 가양초등학교 측의 특별요청으로 이루어졌다.

방한홍 사장은 “세상을 바꾼 발견이나 발명,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모

든 물건들은 대부분 엉뚱한 생각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성공이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그리고 잘하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방한홍 사장은 특강 후에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솔라카 제작에 참관하며

아이들과 함께 했다.

한화케미칼은 서울 본사를 비롯해 전국 4개 사업장 지역 26개 초등학교에서 과학 대중화를 위한 재능 기부

형 사회공헌 활동인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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